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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·전남농협이지역사회발전과농업·농촌

지원을위한다양한사회공헌사업을활발히추

진하며 지역 대표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

하고있다.

17일 광주·전남농협에따르면농협은전국농·

축협과농협중앙회,NH농협금융지주,NH농협은

행으로이어지는100%국내자본구조를기반으로

지역사회환원과공익사업확대에힘쓰고있다.

특히자본의해외유출없이농업인과지역사회

를 위한 지원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통해 광주와

전남모든지역에서지역재투자평가결과로‘최우

수’등급획득이라는점에서의미를더하고있다.

지난해 광주·전남농협은 농업·농촌지원, 복

지·의료지원,인재·장학지원, 지역활력·문화지

원등지역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회공헌활동

결과약1천100억원을지역사회에환원했다.

지역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지원·기부활동

에약110억원,여성및노인복지증진을위한각

종프로그램운영에약34억원,지역인재육성을

위한각종장학사업31억원을지원했으며매년3

00명정도의지역출신신규직원채용을통해지

역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.

또한 140여건의농촌일손돕기와재해피해복

구활동을펼쳤으며,다문화가정의성공적인정

착을위해다문화대학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

해 농촌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복지 사각지

대 해소를 위해 주민 건강검진 및 무료 의료 봉

사등120여건, 9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.

전남농협 관계자는 “도서지역과 농촌지역 등

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주

민편의를위한사업을지속확대하고지역사회

와상생하는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이어가실

질적인도움이되는기관으로거듭나겠다”고전

했다. /안태호기자

광주·전남농협,지역사회공헌활동확대

작년복지·장학지원1천100억환원

연간신규채용300명…일자리창출

농촌일손돕기븡다문화대학등도운영

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(KAPID)는지난15일

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‘첨단 국방산업

의핵심기술,광반도체세미나’를개최했다고17

일밝혔다.

이번세미나는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

략위원회소속안도걸의원을비롯한국회의원1

4명이공동주최했으며,한국광기술원·광주테크

노파크·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·고등광기

술연구원·미래포토닉스대표자협의회등이공동

주관기관으로참여했다.

이날세미나에는국회·정부·연구기관·방산기

업·광융합기업관계자등60여명이참석해국방

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

화 방안을 논의했다. 특히 감시정찰용 광센서,

유도무기용광검출기,차세대광통신모듈등첨

단국방시스템에필수적인광반도체기술의전

략적중요성이집중조명됐다.

안도걸 의원(광주동남을)은 개회사에서 “미

래 전장은 AI·무인체계·우주기술이 결합되는

초연결전장으로변화하고있고,그핵심에광반

도체 기술이 있다”면서 “세미나가 기술 자립과

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

이되길기대한다”고말했다.

안신걸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

“국내 광융합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광

반도체 기술력은 국방반도체 자립의 가장 현실

적인 해법”이라며 “광반도체 전용 신속 인증체

계와‘스핀인(Spin-in)패스트트랙’제도도입이

필요하다”고강조했다.

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이번세미나를계기

로광반도체국방협력포럼을정례화하고,회원

사와함께국방광반도체산업생태계조성과공

급망자립기반구축에나설계획이다.

/박은성기자

뷺광반도체인증체계로국방산업자립기반구축을뷻

광융합산업진흥회,유관기관과세미나

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지난15일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‘첨단국방산업의핵심기술,광반도체세미나’를개

최했다. <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제공>

로또복권 <제1224회>

등위 당첨금 당첨번호

당첨번호91821274445/보너스28

1등 2,414,855,250 6개숫자일치

2등 68,995,865
5개숫자+보너스

숫자일치

3등 1,431,874 5개숫자일치

4등 50,000 4개숫자일치

5등 5,000 3개숫자일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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